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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Executive Summary)  
■ 본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의 철강 분야의 기후 정책 관여 활동을 분석한다. 분석 대상에는 양국의 

2 대 철강 기업인 일본의 일본제철과 JFE 스틸 그리고 한국의 포스코와 현대제철 그리고 주요 산업 

협회인 일본철강협회(JISF)와 한국철강협회(KOSA)가 포함되었다.    

■ InfluenceMap 의 분석을 통해 한일 양국의 기업과 산업 협회가 전 세계 CA100+ 철강 기업 및 산업 

협회들 가운데 가장 부정적인 기후 정책 관여 활동을 보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본 보고서에서 

평가된 전 세계 모든 철강 단체들 중에서 일본철강협회가 기후 정책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또한, 분석을 통해 건자재, 부동산, 자동차 등 철강 가치사슬에 포함된 다수의 기업이 철강 분야의 

기업들보다 긍정적인 기후 정책 관여 활동을 보인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아래 도표 1 참조). 이러한 

사실은 한일 양국 철강 분야의 기후 정책에 대한 입장이 전 세계 기존 고객사와 잠재 고객사의 

입장과 갈수록 불일치함을 시사한다. 스코 3(가치사슬배출량에 관한 보고 및 감축 요구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부동산, 건설, 운송, 기계 등 철강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주요 분야들은 

점차 스코프 3 배출량을 추적하는 동시에 철강 가치사슬을 통해 탈탄소화를 추진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진보적인 기후 정책에 저항하는 기업은 고도로 글로벌화되고 가격 

민감도가 높은 산업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  

도표 1: 전 세계 철강 분야 및 철강 가치사슬―기후 정책 관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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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 본 보고서에는 300 개 이상의 기업과 150 개 이상의 산업 협회를 대상으로 파리협정을 준수하는 

벤치마크를 적용하여 기후변화 정책 관여 활동을 추적하고 평가하여 평점을 부여하는 

InfluenceMap 의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도출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 일본: 파리협정 벤치마크를 적용한 InfluenceMap 분석을 통해 일본제철과 JFE 스틸이 산업 협회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일본의 다양한 기후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분야는 현재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ETS)의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일본제철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수반되는 기술적, 재정적 부담을 들어 에너지 믹스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원자력과 화력발전을 지지하고 있다. InfluenceMap 의 시스템에서 

일본제철은 D- 등급을, JFE 와 JISF 는 E+ 등급을 기록했으며 이는 파리협정 목표와 매우 불일치함을 

시사한다.  

■ 한국: InfluenceMap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철강 기업들 역시 한국의 유의미한 기후 정책에 반대함에 

있어서 비슷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fluenceMap 의 시스템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각각 D 등급과 D+ 등급을 기록했다. 두 기업 모두 기후 행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최상위 메시지를 표방하고 있으나 배출권거래제(K-ETS),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탄소세 

등 구체적인 기후 정책 현안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관여 활동을 보이고 있다. 한국철강협회(KOSA)는 

이 모든 정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관여 활동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에 직접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철강 기업들이 산업 

협회를 가장 부정적인 기후 정책 관여 활동의 창구로 이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  

결론  

■ 이들 기업의 기후 성과를 우려하는 주주들은 급박한 기후 전환을 견인하는 정부 정책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해당 기업들이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책에 반대하는 것을 우려해야 한다. 한일 

양국 철강 분야의 부정적인 기후 정책 관여 활동은 철강 기업들의 고위 경영진이 파리협정을 

준수하는 전환을 전사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상황을 시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견해는 막강한 산업 협회와의 강력한 연대나 정부 위원회 참여 등과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 투자자들은 본 보고서에 언급된 기업과 산업 협회에 긴밀하게 관여하여 그처럼 부정적인 기후 정책 

관여 활동이 해당 기관의 최상위 메시지나 2050 국가 기후 목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국내 유수의 철강 기업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한국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지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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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한국철강협회는 모든 회원사가 서명한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철강 분야의 

탈탄소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그들은 유의미한 기후 규제에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다. 

JISF 가 일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제철과 

JFE 스틸은 정부의 공식적인 2050 탄소중립 목표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목표 달성에 요구되는 각종 

정책에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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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철강 분야 및 기후변화   

A. 배경  

PRI, IIGCC, Ceres 등의 투자자 대표 그룹이 제시한 투자자 기대에 근거하여 기업들은 파리협정을 준수하는 

기후 정책 관여 활동에 관한 입장을 채택하는 동시에 산업 협회가 그러한 입장을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강화된 지배구조와 대외 공개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2022 년에 제정된 책임 있는 기후 

로비에 관한 국제 규범은 그러한 기대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파리협정의 1.5℃ 목표에 기반한 직간접 기업 

로비 활동을 평가하는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AIGCC, IIGCC, Ceres, IGCC 같은 투자자 그룹들 역시 

2018 년에 철강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 기대를 발표함으로써 기후 정책에 관련된 기업과 산업 협회의 로비 

활동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여 철강 분야에 요구되는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기후 정책 지지와 관련된 기업의 관여 활동은 현재 617 개 이상의 투자기관이 참여하고 운용 자산 합계가 

65 조 달러에 달하는 기후행동 100+ (CA100+) 투자자 이니셔티브의 중추적인 부분을 구성한다. 

InfluenceMap은 CA100+의 리서치 파트너로서 현재 300여개 기업과 주요 산업 협회 150곳을 대상으로 

파리협정을 준수하는 벤치마크에 기반한 기후변화 정책 관여 활동을 추적하고 평가하여 평점을 부여하는 

글로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InfluenceMap 은 UN 의 기업의 책임 있는 기후 정책 관여 활동을 위한 지침을 기준으로 참조하여 어떤 

활동이 관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여기에는 광고, 소셜 미디어, PR 업무, 리서치 후원, 감독기관 및 

선출직 공직자와의 직접 접촉, 선거 및 정당 자금 조달, 정책 자문 위원회 참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InfluenceMap 평점 부여 방법론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본 보고서의 별첨 B 와 InfluenceMap 

웹사이트(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unpri.org/Uploads/i/k/t/Investor-Expectations-on-Corporate-Climate-Lobbying_en-GB.pdf
https://www.iigcc.org/download/investor-expectations-on-corporate-lobbying/?wpdmdl=1830&refresh=5e941e9842c431586765464
https://www.iigcc.org/download/investor-expectations-on-corporate-lobbying/?wpdmdl=1830&refresh=5e941e9842c431586765464
https://www.iigcc.org/download/investor-expectations-on-corporate-lobbying/?wpdmdl=1830&refresh=5e941e9842c431586765464
https://www.ceres.org/sites/default/files/INVESTOR%20EXPECTATIONS%20ON%20CORPORATE%20LOBBYING%20ON%20CLIMATE%20CHANGE%209.19.pdf
https://climate-lobbying.com/
https://climate-lobbying.com/
https://www.iigcc.org/resource/investor-expectations-of-steel-companies/
https://www.climateaction100.org/about/#_blank
https://www.unglobalcompact.org/library/501
https://influencemap.org/page/Our-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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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철강 분야의 기후 정책 관여 활동   

글로벌 철강 기업들 

한일 양국 철강 분야 기업들의 기후 정책 관여 활동을 CA100+ 투자자 관여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InfluenceMap 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평가 대상에 포함된 다른 글로벌 철강 기업들과 비교한 결과가 아래 

표 1 에 제시되어 있다. 세부적인 결과는 InfluenceMap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에서 기업명을 

클릭하면 해당 기업의 온라인 프로파일을 조회할 수 있다. 

표 1: 글로벌 철강 기업들의 기후 정책 관여 활동 비교 
기업 본사 소재지  총 평가 지수 조직 평점 관계 평점 정책 관여 강도 

SSAB  유럽  C  67%  49%  43%  

블루스코프스틸 

(BlueScope 

Steel) 

오세아니아 C-  62%  51%  30%  

아르셀로미탈 

(ArcelorMittal) 

유럽 D+  57%  48%  46%  

티센크루프 

(Thyssenkrupp)  

유럽 D+  54%  52%  34%  

세버스탈 

(Severstal)  

유럽 D+  51%  61%  8%  

글로벌 업종 

평균  

-  D+  51%  50%  26%  

현대제철  아시아 D+  54%  45%  9%  

차이나스틸 

(China Steel)  

아시아 D  47%  61%  11%  

포스코  아시아 D  52%  42%  23%  

일본제철 

(Nippon Steel)  

아시아 D-  35%  46%  32%  

JFE 스틸 

(JFE Steel)  

아시아 E+  35%  44%  20%  

 

https://influencemap.org/FAQ
https://lobbymap.org/company/SSAB-b4ccd7360e7b3723f491396145031ba1/projectlink/SSAB-in-Climate-Change-73d7dd3739d0b65eb20a7e71c8fbbe21
https://lobbymap.org/company/SSAB-b4ccd7360e7b3723f491396145031ba1/projectlink/SSAB-in-Climate-Change-73d7dd3739d0b65eb20a7e71c8fbbe21
https://lobbymap.org/company/BLUESCOPE-STEEL-7b39cf0e549f4c9835f15543ebdc8b95/projectlink/BLUESCOPE-STEEL-in-Climate-Change-a65884f70e3352f3185088667a3df1e6
https://lobbymap.org/company/BLUESCOPE-STEEL-7b39cf0e549f4c9835f15543ebdc8b95/projectlink/BLUESCOPE-STEEL-in-Climate-Change-a65884f70e3352f3185088667a3df1e6
https://lobbymap.org/company/BLUESCOPE-STEEL-7b39cf0e549f4c9835f15543ebdc8b95/projectlink/BLUESCOPE-STEEL-in-Climate-Change-a65884f70e3352f3185088667a3df1e6
https://lobbymap.org/company/ArcelorMittal-c6dfbde97d6da50fe5027ac1534b42f6/projectlink/ArcelorMittal-In-Climate-Change
https://lobbymap.org/company/ArcelorMittal-c6dfbde97d6da50fe5027ac1534b42f6/projectlink/ArcelorMittal-In-Climate-Change
https://lobbymap.org/company/ThyssenKrupp-AG-6c77b30b2b24882711908942480fd700/projectlink/ThyssenKrupp-AG-in-Climate-Change-c61984e0516a5ad4cd6be50aadf82c7c
https://lobbymap.org/company/Severstal-0d18eb3703cd4d780b10a4198adad4d4/projectlink/Severstal-in-Climate-Change-3597e15ecc410c46c3e73bbeeafe6abf
https://lobbymap.org/company/Severstal-0d18eb3703cd4d780b10a4198adad4d4/projectlink/Severstal-in-Climate-Change-3597e15ecc410c46c3e73bbeeafe6abf
https://lobbymap.org/company/Hyundai-Steel-Co-7189f1a8931de0f8575437144e01a598/projectlink/Hyundai-Steel-Co-in-Climate-Change-5c450a0138cb0f49c312d8327ae60d5d
https://lobbymap.org/company/Hyundai-Steel-Co-7189f1a8931de0f8575437144e01a598/projectlink/Hyundai-Steel-Co-in-Climate-Change-5c450a0138cb0f49c312d8327ae60d5d
https://lobbymap.org/company/China-Steel-f7cbf9de9c8135e3cb60d5733a207898/projectlink/China-Steel-in-Climate-Change-0a52b4af0c5beedbfb78bdbb86313e25
https://lobbymap.org/company/China-Steel-f7cbf9de9c8135e3cb60d5733a207898/projectlink/China-Steel-in-Climate-Change-0a52b4af0c5beedbfb78bdbb86313e25
https://lobbymap.org/company/Posco-5145b6d6876189c01199c8a1ca293453/projectlink/Posco-In-Climate-Change
https://lobbymap.org/company/Posco-5145b6d6876189c01199c8a1ca293453/projectlink/Posco-In-Climate-Change
https://lobbymap.org/company/Nippon-Steel-Sumitomo-Metal/projectlink/Nippon-Steel-Sumitomo-Metal-In-Climate-Change
https://lobbymap.org/company/Nippon-Steel-Sumitomo-Metal/projectlink/Nippon-Steel-Sumitomo-Metal-In-Climate-Change
https://lobbymap.org/company/JFE-Holdings/projectlink/JFE-Holdings-In-Climate-Change
https://lobbymap.org/company/JFE-Holdings/projectlink/JFE-Holdings-In-Climate-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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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의 철강 분야 기업 3 곳은 CA100+ 투자자 관여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글로벌 철강 기업 

순위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 일본: 일본제철(Nippon Steel)과 JFE 스틸(JFE STEEL)은 글로벌 철강 분야에서 가장 낮은 평점이 

부여된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직접적 관여 활동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표 1). 이 두 기업은 탄소 가격제(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ETS))나 NDC 배출량 

감축목표 같은 정부 정책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일본제철은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른 전면적인 에너지 믹스 전환에도 반대하고 있다. 높은 관계 평점은 두 기업이 자신들보다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산업 협회들에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의 경우 일본제철과 

JFE 스틸은 2020 년 10 월에 발표된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최상위 메시지를 

표명한 것이 부분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여 평점이 상승한 업종간 단체들에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다. 

아래에 제시된 JISF 의 낮은 평점(표 2)은 일본 철강 분야가 일본의 업종간 단체들 내에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경우 조직 평점은 업종 평균을 상회하지만 관계 평점은 평균을 하회하며 

이는 두 기업이 가입한 산업 협회들의 입장이 회사의 직접적 정책 관여 활동에 비해 부정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두 기업 모두 EU CBAM 에 대해 부정적인 관여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포스코의 

경우에는 정책입안자를 상대로 K-ETS 를 약화시키는 관여 활동을 벌이고 있다. 두 기업 모두 

한국철강협회나 대한상공회의소처럼 기후 정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관여 활동을 보이는 산업 

협회들의 중심적인 역할로 인해 관계 평점이 낮아짐에 따라 전반적인 순위가 하락했다(아래 표 2 

참조).  

■ 유럽 및 호주: 유럽과 호주의 철강 기업들은 기후 정책 관여 활동에 있어서 현재 세계 철강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SSAB 가 기록한 가장 높은 등급이 C 에 그쳤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표 1 은 전 세계 모든 철강 기업들의 기후 정책 관여 활동이 파리협정의 목표와 불일치함을 

시사한다. 유럽과 호주의 철강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와 에너지 전환에 점차 긍정적인 관여 

활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관여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SSAB 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화석연료가 배제된 수소 생산과 기간시설을 강력하게 지지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기후 정책 관여 활동에 있어서 철강 분야를 주도하는 입지를 굳혀가고 있으며 

철강 생산과 관련된 에너지 믹스 전환을 지지하면서 차별화를 이루고 있다. 다만, SSAB 는 EU ETS 에 

관련된 관여 활동에 있어서는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이 혼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상당한 

https://content.influencemap.org/evidence/1a1fb407090d0566d512a7d390f259b5
https://content.influencemap.org/evidence/1a1fb407090d0566d512a7d390f259b5
https://lobbymap.org/score/SSAB-Q7-D4-deabe7dbf712568e705f409fc56f892f
https://lobbymap.org/evidence/Supporting-a-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a846e4e71df979bfe7669abf57b3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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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를 인정받는 것을 전제로 EU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 최대 철강 

기업인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 역시 EU ETS 의 취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 관여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21 년 11 월에 아르셀로미탈과 티센크루프(Thyssenkrupp)는 EU 핏 포 55(Fit-for-

55) 계획에 따른 EU ETS 개혁안 대부분에 반대했다. 티센크루프는 EU CBAM 에도 반대하고 있으며 

2021 년 11 월 EU 협의 답변서를 통해 정책 적용 대상에서 철강 산업을 제외하는 방안을 옹호했다. 

블루스코프스틸(BlueScope Steel)은 호주에서 녹색 수소와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옹호하고 

있지만 회사의 2021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정책의 목표를 하향할 가능성이 있는 뉴질랜드 

배출권거래제 허용배출권 무상할당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였다.  

철강 산업 협회들  

한일 양국 철강 분야 산업 협회들의 기후 정책 관여 활동을 InfluenceMap 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평가 

대상에 포함된 다른 지역의 철강 분야 협회들과 비교한 결과가 아래 표 2 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철강 분야 산업 협회들의 기후 정책 관여 활동 비교 
산업 협회 총 평가 지수  조직 평점  정책 관여 강도  

세계철강협회 (Worldsteel)  
C  62%  17%   

유럽철강협회 (Eurofer)  
D  49%  51%  

미국철강협회 (AISI)  
D  45%  20%  

한국철강협회 (KOSA)  
E+  40%  12%  

일본철강협회 (JISF)  
E+   37%  39%  

 

■ KOSA 와 JISF 는 다른 글로벌 철강 산업 협회들과 비교한 순위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JISF 는 

탄소 가격제(세제 및 ETS 포함),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른 에너지 믹스, NDC 배출량 감축 등 다수의 

일본 정부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략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관여 활동을 보이고 

있다. KOSA 는 다소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상당히 부정적인 기후 정책 관여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2030 NDC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이나 K-ETS 개혁, EU CBAM 도입 같은 특정한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여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 배출권거래제 및 EU CBAM 에 대한 KOSA 와 JISF 의 부정적인 태도는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다른 

글로벌 철강 산업 협회들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특히 

https://lobbymap.org/evidence/Supporting-a-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a846e4e71df979bfe7669abf57b33806
https://lobbymap.org/evidence/62b746bfe9a7a59cf8400d4a67a4bdac
https://lobbymap.org/taglink/Supporting-GHG-emissions-targets-in-EU-2030-GHG-Target-6edf4674a2818f575bd95da98f1b6807
https://lobbymap.org/evidence/5638497b8a6ea9e5db73fb733ebb0d05
https://lobbymap.org/evidence/cb4a2f8518eed2b23d78a86a06a5f26b
https://lobbymap.org/influencer/World-Steel-Association-071ffc33014949368137c8cc839af67a/projectlink/World-Steel-Association-in-Climate-Change-7710a82dc7d109452878aa524a179a0d
https://lobbymap.org/influencer/World-Steel-Association-071ffc33014949368137c8cc839af67a/projectlink/World-Steel-Association-in-Climate-Change-7710a82dc7d109452878aa524a179a0d
https://lobbymap.org/influencer/World-Steel-Association-071ffc33014949368137c8cc839af67a/projectlink/World-Steel-Association-in-Climate-Change-7710a82dc7d109452878aa524a179a0d
https://lobbymap.org/influencer/European-Steel-Association-Eurofer-e54c9e8a22611e4af5930310dd2e786e/projectlink/European-Steel-Association-Eurofer-in-Climate-Change-e894a1ec4c169acba63feb6252c5bfc0
https://lobbymap.org/influencer/European-Steel-Association-Eurofer-e54c9e8a22611e4af5930310dd2e786e/projectlink/European-Steel-Association-Eurofer-in-Climate-Change-e894a1ec4c169acba63feb6252c5bfc0
https://lobbymap.org/influencer/American-Iron-and-Steel-Institute-c62e4c445f4ef62c9fc5fe0c5add48ac/projectlink/American-Iron-and-Steel-Institute-in-Climate-Change-4956ca5ddd2855548729429a05369faa
https://lobbymap.org/influencer/American-Iron-and-Steel-Institute-c62e4c445f4ef62c9fc5fe0c5add48ac/projectlink/American-Iron-and-Steel-Institute-in-Climate-Change-4956ca5ddd2855548729429a05369faa
https://lobbymap.org/influencer/American-Iron-and-Steel-Institute-c62e4c445f4ef62c9fc5fe0c5add48ac/projectlink/American-Iron-and-Steel-Institute-in-Climate-Change-4956ca5ddd2855548729429a05369faa
https://lobbymap.org/influencer/Korea-Iron-and-Steel-Association-3e9dcf167cbbbdf16532bcda60f8ea46/projectlink/Korea-Iron-and-Steel-Association-in-Climate-Change-64589f8a9baa5f4fabd489ab3fe14fa8
https://lobbymap.org/influencer/Korea-Iron-and-Steel-Association-3e9dcf167cbbbdf16532bcda60f8ea46/projectlink/Korea-Iron-and-Steel-Association-in-Climate-Change-64589f8a9baa5f4fabd489ab3fe14fa8
https://lobbymap.org/influencer/Korea-Iron-and-Steel-Association-3e9dcf167cbbbdf16532bcda60f8ea46/projectlink/Korea-Iron-and-Steel-Association-in-Climate-Change-64589f8a9baa5f4fabd489ab3fe14fa8
https://lobbymap.org/influencer/Japan-Iron-and-Steel-Federation-b82bac40df96d7354a13cdf3c60ab1ae/projectlink/Japan-Iron-and-Steel-Federation-in-Climate-Change-c3423ee62eed3132814bc0ca1c5d699d
https://lobbymap.org/influencer/Japan-Iron-and-Steel-Federation-b82bac40df96d7354a13cdf3c60ab1ae/projectlink/Japan-Iron-and-Steel-Federation-in-Climate-Change-c3423ee62eed3132814bc0ca1c5d699d
https://lobbymap.org/influencer/Japan-Iron-and-Steel-Federation-b82bac40df96d7354a13cdf3c60ab1ae/projectlink/Japan-Iron-and-Steel-Federation-in-Climate-Change-c3423ee62eed3132814bc0ca1c5d69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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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철강협회(Eurofer)는 EU ETS 와 EU CBAM 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유럽철강협회는 ETS 대상 부문들의 배출량 감축목표를 상향할 의도에서 제도를 강화하는 EU ETS 

개혁안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허용배출권 무상할당 축소에 반대하면서 최소한 2030 년까지는 

CBAM 과 더불어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EU 집행위원회와 일치하지 않는 

입장이다.   

■ 세계철강협회는 구체적인 지역 정책에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에 관련된 

협회의 긍정적인 최상위 메시지로 인해 자국 내의 특정한 기후 규정에 부정적으로 관여하는 개별 

국가의 산업 협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점이 높다.  

  
철강 가치사슬   

스코프 3 배출량 보고 및 감축 요구사항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상장사가 스코프 3 배출량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2022 년 3 월 공시 의무화 초안도 포함된다 1. 산업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글로벌 철강 분야는 다른 산업 분야들의 탈탄소화 요구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건설, 운송, 기계 업종이 전 세계 철강 수요의 70%를 차지한다.  

도표 1: 글로벌 철강 분야 및 철강 가치사슬―기후 정책 관여 활동 현황  

 

 

 
1 미국 SEC 는 회사에 스코프 3 배출량이 포함된 목표가 적용되는 경우 혹은 규모가 중대한 경우에 스코프 3 보고를 요구하고 있다.  

https://lobbymap.org/evidence/ca372ea4edd08af576c245f0fcaf347f
https://influencemap.org/evidence/fae6282e0a7363cf7b0b47c99d5add6c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ved=2ahUKEwienvaSid_2AhWLZMAKHU-YDFgQFnoECBcQAw&url=https%3A%2F%2Fwww.oecd.org%2Fsti%2Find%2F45145459.pdf&usg=AOvVaw1XsuNvHAmZmnSWbDK0e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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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철강 분야의 기후 정책 관여 활동은 철강 가치사슬에 포함된 상당수 기존 고객사와 잠재 

고객사에 비해 부정적이다. 평가 대상에 포함된 철강 기업들 가운데 한일 양국 기업들의 관여 활동이 

철강 고객사들과 가장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해당 기업들이 철강 공급 사슬의 

스코프 3 탈탄소화 요구에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한국의 경우 전체 철강 생산량의 35% 이상이 해외로 수출되며 포스코는 세계 제 1 의 자동차용 강판 

판매업체로서 폭스바겐, 포드, 다임러 등 납품업체 지속가능성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15 개 

글로벌 완성차 제조업체에 원자재를 공급하고 있다.2  도표 1 은 포스코가 자동차 산업에 속하는 주요 

고객사들에 비해 상당히 부정적인 기후 정책 관여 활동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 일본의 경우 SBT 인증제를 통해 스코프 3 배출 목표를 설정하는 종합건설사와 부동산 개발업체 및 

소유자가 증가하고 있다. 2050 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일본 부동산협회(RECAJ)의 부문 

계획은 시멘트와 철강 등의 건자재까지도 포함하여 전체 공급 사슬에서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위의 도표 1 은 RECAJ, 세키스이 하우스(주택 개발업체), 이온(유통 대기업 및 

부동산 소유자)이 기후 정책에 대해 철강 업계보다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 국내 철강산업 탄소중립 대응 동향과 이슈(기후솔루션, 2021).  

http://forourclimate.org/sub/data/view.html?idx=61&cur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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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한일 양국 철강 분야의 기후 정책 관여 활동 동향   

다음 섹션은 한일 양국 철강 분야의 기후 정책 관여 활동 동향에 관한 개요를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인 

국가별 분석은 본 보고서에 수록된 일본 섹션과 한국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일 양국 철강 분야 

주체들의 기후 정책에 대한 입장이 아래 표 3 에 비교되어 있다.  

표 3: 한일 양국 철강 분야의 기후 정책에 대한 입장  

 
  

요약: 주요 정책 관여 활동 동향  

■  한일 양국의 철강 분야는 야심적인 기후 정책에 반대하여 유사한 내러티브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국 철강 분야는 규제를 반대하고 연기하는 근거로 철강 분야의 탈탄소화에 요구되는 

혁신과 신기술의 비용 한계점이 높다는 점을 빈번하게 거론하고 있다. KOSA 와 JISF 모두 국제 

경쟁력과 철강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EU CBAM 과 NDC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상향에 반대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일본 철강 기업들의 직간접적 관여 활동은 파리협정의 목표와 상당히 불일치한다: 일본제철과 

JFE 스틸 그리고 JISF 는 표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2030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와 국내 

탄소 가격제 정책에 비슷하게 반대하고 있다. 일본제철과 JFE 스틸 모두 2050 탄소중립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제철은 표 3 에서 보는 것처럼 JFE 스틸의 부정적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탄소중립 목표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또한, 

일본제철과 JISF 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용과 신뢰성에 우려를 제기하고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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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가 혼합된 에너지 믹스를 옹호하면서 JFE 스틸과는 대조적으로 발전 믹스의 탈탄소화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일본 철강 분야는 신기술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연구개발을 지지하면서도 

규제의 역할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태도를 취하는 등 철강 분야 탈탄소화에 대해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이 혼합된 형태의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 한국 철강 기업들의 직간접적 관여 활동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지지하는 입장과 상반된다: 

표 3 에 제시된 기후 행동의 급박한 필요성에 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최상위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K-ETS 나 EU CBAM 같은 주요 기후 정책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관여 활동을 

보이고 있다. 한편, KOSA 는 개별적인 사안에 있어서 각각의 회원사들보다 부정적인 정책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KOSA 회장을 맡고 있으며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은 KOSA 

비상근 부회장을 맡고 있다. 

■ 산업 협회의 역할은 나라마다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일본제철과 JFE 스틸은 JISF 와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업계 차원에서 일관되게 부정적인 내러티브를 유지하는 동시에 일본 기후 정책을 

대상으로 다방면에서 정책 관여 활동을 하고 있다. 반면에,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철강 분야 탈탄소화를 지지하는 등 장기적인 정책 현안에 있어서 KOSA 에 비해 

긍정적인 상위 수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K-ETS 나 EU CBAM 처럼 구체적인 단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관여 활동은 KOSA 와 보다 긴밀하게 일치한다. 이 때문에 기후에 관한 최상위 

수준에서의 긍정적인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한국 철강 기업들이 KOSA 를 가장 부정적인 정책 입장을 

표시하는 창구로 이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일본 철강 분야는 모든 형태의 탄소 가격제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 철강 분야는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본 철강 분야는 탄소 가격제 원칙의 

타당성을 부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그러한 조치가 혁신을 저해하고 철강 산업의 전환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한국 철강 분야는 탄소 가격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 의사를 덜 

적극적으로 표시하면서 K-ETS 나 EU CBAM 같은 개별 규제에 대해서는 기후 목표를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부정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 한일 양국의 철강 분야는 EU CBAM 에 반대하거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자국 정책입안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양국의 철강 기업들은 경제 성장과 국내 생산량에 미치는 파급력과 무역 

관계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EU CBAM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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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분야의 기후 정책 관여 활동: 일본 

A. 배경: 일본 기업의 기후 정책 관여 활동  

일본의 산업 정책(자동차 배출량 기준 등 에너지 및 기후에 근거한 산업 정책 포함)은 비정부기구나 

시민단체 대표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배제된 상태에서 업계, 관료, 집권 여당(제 2 차 세계대전 이후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자유민주당이 집권) 간의 긴밀한 협조에 의해 수립된다 3 . 일본은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에너지 안보, 경제 효율, 환경 보호를 추구하는 ‘3E+S’ 원칙에 기초한 적극적인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제산업성(METI)은 에너지 전략을 주관하는 부처로서 전통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제단체연합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경제단체연합회는 에너지 집약적 산업 부문(발전, 철강, 

시멘트, 화학 등)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있다 4.  

2020~2021 년에 일본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면서 온실가스를 2013 년 수준에서 46~50% 

감축하는 잠정적인 2030 목표를 설정했다. 2021 년 10 월에 최종 확정된 제 6 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 년까지 발전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36~38%로 2 배 증가하고 석탄의 비중은 19%로 

감소한다. 이처럼 상향된 목표는 기후 정책 목표의 확대를 요구하는 일본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설정됐을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일본을 대표하는 우량 기업들인 이온, 리코, 토다 코퍼레이션을 포함하여 

200 개 이상(2022 년 3 월 현재)의 회원사들로 구성된 기업 연합회인 일본 기후 리더 파트너십(JCLP)은 

2030 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하고 2030 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50%로 확대하는 

계획을 옹호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철강 분야는 야심적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목표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으며 본 보고서에 기술된 것처럼 2021 년에 정부에 의해 채택된 이후로 줄곧 비판을 

이어 왔다.  

일본 정부는 METI 와 환경성(MoE)에서 전문가 위원단과의 협의를 거쳐 2022 년 여름에 탄소 가격제에 

관련된 규제 조치를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철강 분야는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 같은 규제 조치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그 대신에 자율적 조치를 옹호하고 있다. 또한, 철강 

분야는 에너지 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고 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2022 년 청정에너지 전략에 반영될 여러 각료위원회에도 참가하고 있다.  

 

 
3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에너지 정책 수립 절차, 리츠메이칸대학, 제 67 권, 제 5.6 호, 2019 년.  
4 일본 기후변화 정책 네트워크의 기본 체계, 일본 환경사회학회, 게이이치 사토, 2014 년.  

https://influencemap.org/evidence/5ee964d7e312436d1fd8022588cff791
https://influencemap.org/evidence/-a44d2814cbbb4669a82369339a9d1b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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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분석 결과: 일본 철강 분야의 기후 정책 관여 활동  

InfluenceMap 분석에 따르면, 일본 철강 산업은 기후와 에너지에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해 동일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제철, JFE 스틸, 일본철강협회(JISF)의 InfluenceMap 

분석 결과가 아래 표 4 에 제시되어 있다. JFE 스틸과 JISF 는 E+ 등급, 일본제철은 D- 등급으로 세 곳 모두 

상당히 부정적인 기후 정책 관여 활동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4: InfluenceMap 의 일본제철, JFE 스틸, 일본철강협회(JISF) 평가에 관한 개요  

  JFE 스틸  일본제철  일본철강협회 

(JISF)  

  

  

총 평가 

지수  

E+  D-  E+  총 평가 지수(A+~F)는 대상 주체의 기후 정책 관여 

활동을 총체적으로 측정하는 척도로서 해당 주체와 

해당 주체가 속한 산업 협회의 관여 활동을 동시에 

반영한다. A+는 파리협정을 준수하는 기후 정책을 

완벽하게 지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D~F 는 등급이 

내려갈수록 기후 정책 관여 활동에 부정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조직 평점  

35%  35%  37%  조직 평점(0~100)은 대상 주체가 파리협정을 

준수하는 기후 정책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정도를 

표시하며 평점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파리협정과 

해당 기업의 세부적인 기후 정책 관여 활동 간에 

‘내적’ 불일치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관계 평점  

44%  46%  해당 없음 관계 평점(0~100)은 대상 기업의 산업 협회들이 

파리협정을 준수하는 기후 정책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정도를 표시하며 평점이 50 미만인 경우 

파리협정과 해당 기업이 가입한 산업 협회들의 

세부적인 기후 정책 관여 활동 간에 ‘외적’ 불일치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정책 관여 

강도  

20%  31%  39%  정책 관여 강도(0~100)는 대상 주체의 정책 관여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12 를 상회하는 경우 

적극적 관여를 나타내며 25 를 상회하는 경우 매우 

적극적인 혹은 전략적인 관여 활동을 나타낸다.  

  

일본제철(Nippon Steel)  

일본제철의 낮은 조직 평점은 다음 섹션에 추가로 요약된 탄소세와 ETS, 에너지 믹스, 국가 배출량 감축 

계획 등 주요 기후 정책 이슈에 대해 부정적 관여 활동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일본제철의 높은 정책 

관여 강도는 표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제철의 직접적 정책 관여 활동이 전략적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https://lobbymap.org/company/JFE-Holdings/projectlink/JFE-Holdings-In-Climate-Change
https://lobbymap.org/company/JFE-Holdings/projectlink/JFE-Holdings-In-Climate-Change
https://lobbymap.org/company/Nippon-Steel-Sumitomo-Metal/projectlink/Nippon-Steel-Sumitomo-Metal-In-Climate-Change
https://lobbymap.org/company/Nippon-Steel-Sumitomo-Metal/projectlink/Nippon-Steel-Sumitomo-Metal-In-Climate-Change
https://lobbymap.org/influencer/Japan-Iron-and-Steel-Federation-b82bac40df96d7354a13cdf3c60ab1ae/projectlink/Japan-Iron-and-Steel-Federation-in-Climate-Change-c3423ee62eed3132814bc0ca1c5d699d
https://lobbymap.org/influencer/Japan-Iron-and-Steel-Federation-b82bac40df96d7354a13cdf3c60ab1ae/projectlink/Japan-Iron-and-Steel-Federation-in-Climate-Change-c3423ee62eed3132814bc0ca1c5d699d
https://lobbymap.org/influencer/Japan-Iron-and-Steel-Federation-b82bac40df96d7354a13cdf3c60ab1ae/projectlink/Japan-Iron-and-Steel-Federation-in-Climate-Change-c3423ee62eed3132814bc0ca1c5d69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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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과 JISF 의 비슷한 조직 평점은 두 주체의 기후 정책 입장이 매우 유사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서로 지도부를 공유하고 일본제철이 JISF 활동에 깊숙이 개입하는 현실로부터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주목할 만한 사실로서, 하시모토 에이지 일본제철 사장은 JISF 회장을 맡고 있으며 정부 위원회와 

언론을 통해 두 직책을 대변하는 발언을 빈번하게 내놓고 있다. 주요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는 일본제철 

인사와 그들의 산업 협회 소속 상황이 아래 표 5 에 소개되어 있다.  

관계 평점이 더 높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본제철의 직접적 관여 활동은 상당수 산업 협회들이 

견지하는 입장보다 부정적이다. 세계철강협회와 범산업 단체인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의 기후 정책 관여 

활동은 일본 철강 분야를 상회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경제단체연합회는 다수의 기후 정책 이슈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으나 일본 철강 분야가 계속해서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2020 년 10 월에 발표된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최상위 메시지가 긍정적이었던 것이 

부분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여 최근에는 전반적인 평점이 개선됐다. 주요 산업 협회와 각각의 정책 입장이 

별첨 A 에 요약되어 있다. 일본제철이 가입한 모든 산업 협회들의 명단은 일본제철의 온라인 

프로파일(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5: 일본제철의 산업 협회 가입 및 정부 위원회 참여 현황  

대표  
소속 기관 

(회사 및 산업 협회)  

정부 위원회 

(해당되는 경우 주요 일자 포함)  
위원회의 일본어 명칭  

하시모토 

에이지 

일본제철 사장 

일본철강협회(JISF) 회장  

경제단체연합회 부회장  

METI 기본정책 분과회 

(에너지 기본계획 담당) 

経済産業省 
基本政策分科会 

METI 산업구조심의회 

제조산업분과회(2022 년 2 월) 
産業構造審議会 製造産業分科会   

오노야마 

슈헤이  

일본제철 대표이사 겸 

전무 

METI 수소/연료전지 

전략협의회(2021 년 2 월, 

2021 년 3 월) 

経済産業省 
水素・燃料電池戦略協議会  

미기타 

아키오  

일본제철 대표이사 겸 

전무 

경제단체연합회 

국제환경부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  

MoE 중앙환경심의회 

지구환경분과회  
環境省 中央環境審議会 
地球環境部会 

사이토 

기미코  

일본제철 자문 

일본제철 연구소(NSRI) 

선임 펠로우 

METI 탄소 재활용 기술 로드맵 

검토회(2019 년 4 월, 2019 년 

6 월, 2021 년 6 월)  

経済産業省 

カーボンリサイクル技術ロードマ

ップ検討会  

https://lobbymap.org/company/Nippon-Steel-Sumitomo-Metal/projectlink/Nippon-Steel-Sumitomo-Metal-In-Climate-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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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코세이  
일본제철 회장  

경제단체연합회 자문  

MLIT 사회자본정비심의회 

(위원장)  

国土交通省 
社会資本整備審議会  

노무라 

세이지  
일본제철 펠로우  METI 메탄화 추진 관민협의회  

経済産業省 

メタネーション推進官民協議会  

이즈미야마 

마사아키  

일본제철 환경책임자 

JISF 국제환경위원회 

위원장   

METI 산업구조심의회 철강 

워킹그룹 

経済産業省 
産業構造審議会産業技術環境分
科会 地球環境小委員会 

鉄鋼ワーキンググループ  

  

JFE 스틸(JFE Steel)  

JFE 스틸의 낮은 조직 평점은 다음 섹션에 추가로 요약된 탄소세와 ETS, 국가 배출량 감축 계획 등 주요 

기후 정책 이슈에 대해 부정적 관여 활동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JFE 스틸의 정책 관여 강도는 회사가 

적극적인 직접적 정책 관여 활동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InfluenceMap 연구 결과(표 4)는 

일본철강협회(JISF) 같은 산업 협회를 통한 적극적인 간접적 관여 활동을 나타낸다. 높은 관계 

평점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JFE 는 상대적으로 JFE 보다 기후 정책에 긍정적인 다수의 산업 협회들에 

가입되어 있다.   

JFE 스틸은 발전 부문 탈탄소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제철에 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관여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JFE 스틸의 입장은 지주회사인 JFE 

홀딩스가 취하고 있는 입장에 비해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상기한 일본제철과 마찬가지로, JFE 스틸과 JISF 의 비슷한 조직 평점은 두 주체의 기후 정책 입장이 매우 

유사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서로 지도부를 공유하고 JISF 활동에 깊숙이 개입하는 현실로부터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여러 산업 협회와 주요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는 JFE 스틸 인사들이 아래 표 6 에 

소개되어 있다.  

JFE 스틸 역시 기후 정책 관여 성과가 일본 철강 분야보다 양호한 세계철강협회와 범산업 단체인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에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다. 주요 산업 협회와 각각의 정책 입장이 별첨 A 에 요약되어 있다. 

JFE 스틸이 가입한 모든 산업 협회들의 명단은 회사의 온라인 프로파일(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lobbymap.org/company/Nippon-Steel-Sumitomo-Metal/projectlink/Nippon-Steel-Sumitomo-Metal-In-Climate-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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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JFE 스틸의 산업 협회 가입 및 정부 위원회 참여 현황 

대표  
소속 기관 

(회사 및 산업 협회)  

정부 위원회 

(해당되는 경우 주요 일자 포함)  
위원회의 일본어 명칭  

기타노 

요시히사  

JFE 스틸 회장 겸 대표이사  

일본철강협회(JISF) 부회장, 

대표이사  

METI 산업구조심의회 

통상무역분과회  
経済産業省 産業構造審議会 
通商・貿易分科会  

테즈카 

히로유키 

JFE 스틸 최고전문감독관(국제 

환경) 

JISF 에너지 기술 위원회 위원장  

경제단체연합회 환경안전위원회 

환경전략 워킹그룹, 위원장  

기후 관련 재무 공시 

태스크포스(TCFD) 컨소시엄 정보 

공시 워킹그룹, 위원장  

MoE 탄소 가격제 소위원회  

環境省   

カーボンプライシングの活用に

関する小委員会  

METI 탄소중립(탄소 가격제) 

실현을 위한 경제적 방안에 관한 

연구회 

経済産業省 

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実現のた

めの経済的手法等のあり方に関

する研究会  

METI 에너지 절약 소위원회  
経済産業省 

省エネルギー小委員会  

METI 환경 혁신을 위한 금융에 

관한 연구회 

経済産業省 

環境イノベーションに向けたフ

ァイナンスのあり方研究会  

FSA 지속가능금융위원회  

金融庁 

サステナブルファイナンス有識

者会議  

오가와 

히로유키 

JFE 부사장  

JISF 환경 에너지 정책 위원회 

부위원장   

METI-MoE 지구온난화 대응에 

관한 합동회합(NDC 및 국가 

지구온난화 대책 수립)  

経済産業省 環境省  

地球温暖化対策検討ワーキング

グループ 合同会合  

후지이 

요시키  

JFE 스틸 

전문감독관(환경재해/예방/에너지)  
METI 메탄화 추진 관민협의회  

経済産業省 

メタネーション推進官民協議会  

하야시다 

에이지  
JFE 홀딩스 전임 사장 겸 CEO 

METI SDG 경영 / ESG 투자 

연구회(2018~2019)  
経済産業省 SDGs経営／ESG 
投資研究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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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일본 철강 분야의 정책 이슈별 입장  

2050 탄소중립 목표 및 기후 과학  

일본제철, JFE 스틸, JISF 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최상위 수준에서 지지하고 그에 따른 금융 및 기술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 년 10 월 발표 이래로 빈번하게 그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JISF 는 IPCC 프로세스의 기후 과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 일본제철 사장 겸 일본철강협회(JISF) 회장인 하시모토 에이지는 2050 탄소중립이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비전’이라는 데 동의했으며 ‘현재의 기술만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한 매우 

어려운 목표’라면서 2020 년 11 월에 METI 기본정책 분과회에 금융 지원을 요청했다.  

■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2021 년 1 월 기사에서 일본제철 사장 겸 JISF 회장이 2050 년까지 일본이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발언한 내용을 인용했다. 더 나아가, 

아사히신문은 2021 년 2 월 기사에서 ‘업계에서 2050 년까지 배출량 제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한 JISF 임원의 발언을 보도했다.  

■  JFE 스틸 임원 겸 JISF 임원은 2020 년 12 월에 METI-MoE 지구온난화 대응에 관한 합동회합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직선적으로’ 설정할 경우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일본제철 역시 2021 년 1 월에 MoE 지구환경분과회에서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법적인 목표가 아닌 기본 원칙으로’ 제시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  JISF 와 JFE 스틸은 IPCC 가 제시한 과학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이며 2021 년 8 월에 

열린 METI-MoE 지구온난화 대응에 관한 합동회합에서 파리협정에 근거한 성장전략으로서의 

장기전략이 ‘과학적 근거가 IPCC 보고서에 상응한다는 인상을 준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마찬가지로, JISF 도 2021 년 10 월에 JISF 웹사이트에 게재된 논평을 통해 ‘일본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전략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  일본제철 사장 겸 JISF 회장은 2022 년 1 월에 경제단체연합회 웹사이트에 실린 2050 탄소중립 

목표에 관한 논평에서 탈탄소화 투자 증가와 화석연료 생산량 감소로 인한 비용 상승을 언급하면서 

‘그린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일본의 2030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일본제철, JFE 스틸, JISF 는 COP26 을 앞두고 2021 년 4 월에 수정된 2030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철강 업계는 목표를 설정한 ‘백캐스팅’ 접근법에 대한 우려를 

https://influencemap.org/evidence/dff029449e258cbc4521525e1366df9a
https://influencemap.org/evidence/71f735ac1af0a0fa8f66b3d6b081e03b
https://influencemap.org/evidence/7a7f503476720c21d04714b8cca02639
https://influencemap.org/evidence/39cd916f668d8797638e64aa02f59538
https://influencemap.org/evidence/0d5cbdfde20b5aca5e452df557fe7abc
https://lobbymap.org/evidence/5f65ead142a6312eefd9c9820ec8285d
https://influencemap.org/evidence/965746b639cd590078b1b97245434a6c
https://lobbymap.org/evidence/53bae25e9098082c7bf9551dd388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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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업계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JISF 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와 탈탄소화 정책으로 인한 ‘부담’에 관한 국민적 이해와 행동 변화의 필요성을 빈번하게 

강조하고 있다.  

■  일본제철은 국제적인 탈탄소화 노력을 주도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수긍하면서도 2021 년 4 월에 열린 

MoE 지구온난화 환경분과회에서는 달성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주장하는 등 

2030 NDC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에 대해 불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그 후 2021 년 5 월에 하시모토 일본제철 사장은 회사가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46% 목표를 채택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임을 시사하면서 정부 목표의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였다.   

■  JFE 스틸 임원 겸 JISF 임원은 2021 년 8 월에 소집된 METI-MoE 지구온난화 대응에 관한 

워킹그룹에서 ‘축적’에 기반한 최적가용기술(BAT)을 통한 업계 자율 목표를 선호하는 등 ‘야심적인’ 

2030 목표를 설정한 정부의 ‘하달식’ 접근법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였다. 해당 임원은 ‘개별 산업 

협회와 기업을 상대로 국가 목표와의 조화를 요구할 경우 현실적으로 그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JISF 는 2021 년 10 월에 일본 정부에 제출한 지구온난화 대응 계획안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2030 회계연도까지 배출량을 46% 감축하는 ‘극도로 야심적인’ 중기 목표의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며 수정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시행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목표를 ‘하향’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같은 달에 일본 정부에 제출된 또 다른 입장문은 제 6 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근간이 되는 2030 NDC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술 경로] 축적에 근거하지 않고 

설정’됐다고 비판하는 것처럼 보였다.   

■  JFE 스틸 임원 겸 JISF 임원은 2021 년 7 월에 소집된 METI-MoE 지구온난화 대응에 관한 

워킹그룹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2030 탄소 배출량 46% 감축에 수반되는 ‘막대한 비용 

부담’에 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없다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마찬가지로, 2021 년 10 월에는 지구온난화 대응 계획안에 관한 JISF 의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제철 사장 겸 JISF 회장은 2022년 1월에 

JISF 웹사이트에 실린 메시지를 통해 탄소중립 제철에 수반되는 비용 증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 전체가 부담을 나누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https://influencemap.org/evidence/6f852dcd2d0f62e3d7a0d49bd6bb3518
https://influencemap.org/evidence/8cafe5dfd832ce004c8c67414f236ab7
https://influencemap.org/evidence/8cafe5dfd832ce004c8c67414f236ab7
https://influencemap.org/evidence/15815c913ff3145cf1718aa9d4cd3968
https://influencemap.org/evidence/dd966254f0e393259f9509ed6ce6fa72
https://influencemap.org/evidence/bda5a25b5d7b02009329f057a8c490f4
https://influencemap.org/evidence/6b50018578c179166dcc8c187a807f39
https://influencemap.org/evidence/dd966254f0e393259f9509ed6ce6fa72
https://influencemap.org/evidence/75de340e9ab0722bb400abd6d9d217ad


  

 

한국과 일본의 철강 분야 및 기후 정책(2022 년 4 월)   20  

  

일본의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ETS)와 EU 탄소국경조정제(EU CBAM) 

일본제철, JFE 스틸, JISF 는 2022 년 여름에 새로운 정책안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MoE 와 METI 가 

주관하는 위원회에서 세금과 ETS 형태의 내국 탄소 가격제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또한, JISF 와 

JFE 스틸은 EU CBAM 을 비판했으며 일본 정부가 EU 와 미국을 상대로 일본 철강 산업을 CBAM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압박할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  일본제철 사장 겸 JISF 회장인 하시모토 에이지는 2022 년 1 월에 JISF 웹사이트에 실린 입장문을 

통해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는 기술 개발과 자본적 투자에 필요한 자원을 고갈시켜 혁신을 저해’하며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2022 년 2 월에 METI 산업구조심의회 통상무역분과회에서 제기한 주장을 반복했으며 

EU ETS 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  JFE 스틸 임원 겸 JISF 임원은 2021 년 5 월에 열린 MoE 탄소 가격제 소위원회에서 일본제철 

연구소 자료를 인용하여 유럽에서 탄소세와 ETS 가 면제된 산업을 예로 들면서 일본에서도 유사한 

면제 조치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다. 또한, 그는 ETS 로 인한 EU 의 탄소 누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일본에서도 그와 유사한 위험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  JFE 스틸 임원 겸 JISF 임원은 2021 년 2 월에 열린 MoE 탄소 가격제 소위원회에서 일본 산업계가 

지불하는 높은 에너지 비용이 충분한 수준의 탄소 가격에 해당하므로 EU 와 미국 CBAM 에서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EU 나 미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의 국제 이해 

활동과 정량적인 국내 탄소 가격 정책 그리고 환경 정책 제시가 실패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일본제철, JFE 스틸, JISF 는 일본의 높은 전력 비용을 유발하는 요인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 또한, 이들은 신재생에너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철강 산업을 제외하는 조치를 

옹호하고 있다. 이 주장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 년까지 현 수준보다 2 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2021 년 여름에 처음 공개되어 10 월에 최종 확정된 제 6 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FIT 부담금 비용은 2021 년 초부터 협의를 시작하여 2022 년 여름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탄소 가격제 규정의 도입을 반대하는 근거로도 이용되고 있다.  

■  일본제철 사장 겸 JISF 회장인 하시모토 에이지는 2022 년 1 월에 JISF 웹사이트를 통해 

‘세계적으로 단연 높은 수준인 일본의 산업용 전기 요금이 에너지 정책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https://influencemap.org/evidence/efb0f39783bbe7ed21cd08cc6e671ce9
https://influencemap.org/evidence/a765a663f91b0a2e5595219f41974cb6
https://influencemap.org/evidence/3651b209e4e4b2abacc7e9fc060276e5
https://influencemap.org/evidence/b0393d6c69368123cee8ca42efa14a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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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했으며 제 6 차 에너지 기본계획하에서의 FIT 구매 가격 인상을 인용하면서 ‘전기 요금제를 

대대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그는 2020 년 11 월에 열린 METI 기본정책 분과회에서 

독일, EU, 중국이 신재생에너지 부담금을 면제한 사례를 인용하면서 일본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요청했다.  

■  2021 년 10 월에 발표된 제 6 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JISF 입장문은 ‘FIT 제도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2030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산업용 

전기 요금 부담을 경감’할 것을 요청했다.  

■  JFE 스틸 임원 겸 JISF 임원은 2021 년 7 월에 열린 MoE 탄소 가격제 소위원회에서 ‘당분간 

대안적인 기술이 부재한 산업의 경우 FIT 가 포함된 탄소 가격제의 파급력은 성장에 관련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활의 문제’라고 주장했으며 그러한 정책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일본의 에너지 믹스  

일본제철과 JISF 는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화석연료를 병행하는 믹스를 옹호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비용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인용하면서 에너지 믹스 전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JFE 스틸의 직접적 관여 활동은 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보다 모호하며 화석연료 폐기의 

필요성을 제안하면서도 '3E+S'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아래에 요약된 정책 관여 활동은 2030 년 목표 

발전 믹스를 제시하고 2050 년까지의 방향을 설정한 제 6 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2021 년 10 월 수정안에 

관련된 사항이다. 추후에 예정된 2022 청정에너지 전략은 철강 분야가 참여하는 다양한 각료위원회를 

통한 과거와 현재의 토의를 기초로 에너지 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명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1 년 5 월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제철 사장 겸 JISF 회장인 하시모토 에이지가 ‘세계적으로 

전기 요금이 높은 수준이며 (탄소중립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이 확대될 경우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 상승분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은 원자력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  2020 년 12 월에 열린 METI 기본정책 분과회에서 일본제철 사장 겸 JISF 회장은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화력 발전이 ‘상호 보완’하는 ‘최적의 해법’을 요구했다. 그는 2021 년 3 월에도 마찬가지로 

‘안전이 검증된 기존 원자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옹호했으며 ‘특정한 화석연료 에너지의 이용 

역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  2020 년 11 월에 열린 METI 기본정책 분과회에서 일본제철 사장 겸 JISF 회장 하시모토는 해상 

풍력 발전소의 확대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2021 년 4 월에 열린 동일한 분과회에서 그는 

https://influencemap.org/evidence/61929fd81ab960858e3207fc2b6a1c73
https://influencemap.org/evidence/aa2e33d45a4302fa2a23fa22cb02fe2b
https://influencemap.org/evidence/bda5a25b5d7b02009329f057a8c490f4
https://influencemap.org/evidence/df30e77153b1e132afda521aa3f81e1c
https://lobbymap.org/evidence/59cceed26ba20eb74bf7f5ce46853b14
https://influencemap.org/evidence/a945b6201b3b5d5939242cda1204e1b9
https://influencemap.org/evidence/64506d2061edec5ec5a35906ff4ae408
https://influencemap.org/evidence/aa2e33d45a4302fa2a23fa22cb02fe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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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저해하는 다수의 지형적 제약’으로 인해 원자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것에 추가하여 발전 부문에서 ‘S + 3E 가 절대적인 요구사항’이라고 발언했다. 같은 

달에 열린 차기 분과회에서 하시모토는 탈탄소화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로 

발전에 수소와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2021 년 7 월에 열린 분과회에서 

하시모토는 향후에 태양광 발전 비용과 화석연료 수요가 감소할 것인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제 6 차 에너지 기본계획안에 ‘복수의 시나리오’를 고려한 ‘현실적인 2030 믹스’를 요청했다. 

■  2020 년 8 월에 열린 METI-MoE 워킹그룹에서 JFE 스틸 임원 겸 JISF 임원은 파리협정에 근거한 

성장전략으로서의 장기전략이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는 최대 난제를 결연히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S + 3E 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에 후속하여 2021 년 10 월에 발표된 

제 6 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JISF 입장문은 2030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에 따른 ‘중대한 

파급력으로 인해’ 2030 에너지 믹스를 규율하는 S + 3E 원칙에 관한 협의가 경제적 효율이나 안정적 

공급을 포기한 채 ‘환경 적합성에 치우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하는 데에만 주된 초점을 

맞췄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탈탄소화 기술 및 수소 환원 제철 

일본제철, JFE 스틸, JISF 는 높은 기술 개발 장벽을 강조하면서 수소 환원과 녹색 전력, 제철 공정 

탈탄소화를 위한 여타 혁신을 보조하는 정부의 금융 지원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다. 또한, 일본 철강 

분야가 이미 고도로 효율화되어 기존의 기술로는 이산화탄소 감축 및 에너지 절감의 여지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규제의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곧 등장할 2022 청정에너지 전략은 철강 분야가 참여하는 다양한 각료위원회를 통한 과거와 현재의 

토의를 기초로 에너지 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 더불어 수소와 암모니아 등의 

혁신 기술을 명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  JISF 임원 겸 일본제철 환경 부문 이사는 ‘당분간은’ 용광로에 적용되는 저탄소 기술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파리협정의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혁신적인 

기술’이 요구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2021 년 2 월에 소집된 METI 산업구조심의회 철강 

워킹그룹에서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의 선결과제로 수소 기반시설과 ‘안정적인 저비용 공급’을 꼽았다.  

■  일본제철 사장 겸 JISF 회장은 2021 년 8 월에 열린 METI 기본정책 분과회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새로운 제철 기술 설비로의 전환에 필요한 자본적 투자를 요청했으며 ‘비용 경쟁력을 

갖춘 안정적인 녹색 전력이 공급된다는 전제하에’ 철강 산업이 기술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influencemap.org/evidence/d8a1fad16a2981cec8a4c85ef12d706f
https://influencemap.org/evidence/99a401fcb4a51c002b38a5c4ff555885
https://influencemap.org/evidence/50518516736ac1e88a998c35ccec8643
https://influencemap.org/evidence/742ca2433520edcf945e6928c663cb9d
https://influencemap.org/evidence/bda5a25b5d7b02009329f057a8c490f4
https://influencemap.org/evidence/e4d95548184b5d1acbdaa1da7f80bea6
https://influencemap.org/evidence/b24534ab07a01ef68fdcbab0fd7ec6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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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2021 년 2 월에 아사히신문은 JISF 임원 겸 일본제철 환경 부문 이사가 수소 환원 제철에 

관해 ‘인류가 직면한 높은 장벽과 관련하여 지금까지도 근거가 전무하다’고 발언했으며 또 다른 JISF 

임원 겸 JFE 스틸 최고전문감독관 역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  2021 년 3 월에 열린 METI 에너지 보전 소위원회에서 JISF 임원 겸 JFE 스틸 최고전문감독관은 

일본 철강 산업의 에너지 효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에너지 절감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에너지 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추가로 감축하기 위해 ‘투자’ 확대와 ‘신기술 

도입’을 요구했다.   

  

https://content.influencemap.org/evoke/941957/public_view
https://influencemap.org/evidence/3f7f791bbf7b5ac2311e8eda5081bf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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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분야의 기후 정책 관여 활동: 한국 

A. 배경: 한국 기업의 기후 정책 관여 활동 

한국에서는 로비스트가 대가를 지급받고 제 3 자를 대리하여 수행하는 로비 활동을 지칭하는 ‘제 3 자에 

의한 로비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산업 협회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정책 입안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2021년의 경우 InfluenceMap 은 한국 법률에 의해 금지된 

선거 자금 조달만을 제외하고 상기한 UN 지침에 명시된 모든 형태의 관여 활동이 행해졌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한국은 2020 년 12 월에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2021 년 10 월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 년까지 2018 년 수준에서 40% 이상 감축하는 보다 야심적인 NDC 목표를 발표했으며 

2021 년 8 월에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조치를 시사했다.  

한국 정부는 2021 년 10 월에 국가적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정책 로드맵(탄소중립 시나리오)을 수립하여 

2050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잠재적인 정책 입안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 번째 로드맵은 석탄, LNG, 

석유를 포함하는 모든 유형의 화석연료 발전을 폐지하고 발전 부문의 배출량을 0 으로 만드는 것을 

추구한다. 두 번째 로드맵은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LNG 화력발전은 유지하면서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국내 산업 분야(철강, 화학, 정유)의 

탄소 배출량을 2018 년 수준과 비교하여 2050 년까지 80.4% 감축할 계획이다.  

가장 최근인 2021 년 5 월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발간한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합동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1 차 금속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38.3%로 나타났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국내 2 대 철강 기업으로서 국내 철강 생산능력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두 기업 

모두 산업통상자원부(MoTIE), 환경부(MoE), 과학기술정보통신부(MoSIT)가 주관하는 정책 포럼이나 회의에 

빈번하게 초청을 받아 참석하며 의견을 개진한다. 양사 모두 MoTIE 산하 그린철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모두 배출권거래제(K-ETS) 의무 할당대상업체다. 2015 년에 수립된 K-ETS 는 무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ETS 적용 대상 산업과 온실가스 총배출량 비율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3 기에 걸쳐 ‘재할당 계획기간’이 진행되고 있다.  

 

  

B. 분석 결과: 한국 철강 분야의 기후 정책 관여 활동 

InfluenceMap 분석에 따르면, 한국 철강 분야는 최상위 수준에서는 탄소중립을 지지하면서도 세부적인 

수준에서는 그러한 목표와 실효성을 저해하는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 현대제철, 

https://www.reuters.com/business/environment/skorea-commits-challenging-goal-cutting-emissions-40-2018-levels-by-2030-2021-10-18/
https://www.2050cnc.go.kr/base/contents/view?contentsNo=10&menuLevel=2&menuNo=12
https://netis.kemco.or.kr/netis/hp/hp3_21
https://netis.kemco.or.kr/netis/hp/hp3_21
https://cleanenergynews.ihsmarkit.com/research-analysis/south-korean-steelmakers-look-beyond-borders-for-decarbonizati.html
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4239&bbs_cd_n=81&currentPage=1&search_key_n=&cate_n=&dept_v=&search_val_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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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협회(KOSA)의 InfluenceMap 분석 결과가 아래 표 7 에 제시되어 있으며 세 곳 모두 파리협정의 

목표에 불일치하는 기후 정책 관여 활동을 보이고 있다.  

포스코, 현대제철, KOSA 의 InfluenceMap 분석 결과가 아래 표 7 에 제시되어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각각 D 등급과 D+ 등급, KOSA 는 E+ 등급으로 두 기업은 부정적인 기후 정책 관여 활동을, KOSA 는 매우 

부정적인 관여 활동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7: InfluenceMap 의 포스코, 현대제철, 한국철강협회(KOSA) 평가에 관한 개요  
   포스코  현대제철  한국철강협회 

(KOSA)   

   

총 평가 

지수  

D  D+  E+  총 평가 지수(A+~F)는 기업의 기후 정책 관여 활동을 

총체적으로 측정하는 척도로서 기업과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 협회의 관여 활동을 동시에 반영한다. A+는 

파리협정을 준수하는 기후 정책을 완벽하게 지지하는 

것을 나타내며 D~F 는 등급이 내려갈수록 기후 정책 

관여 활동에 부정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조직 평점  52%   54%   40%   조직 평점(0~100)은 기업이 파리협정을 준수하는 기후 

정책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정도를 표시하며 평점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파리협정과 해당 기업의 세부적인 

기후 정책 관여 활동 간에 ‘내적’ 불일치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관계 평점  42%   45%   해당 없음   관계 평점(0~100)은 기업의 산업 협회들이 파리협정을 

준수하는 기후 정책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정도를 

표시하며 평점이 50 미만인 경우 파리협정과 해당 

기업의 산업 협회들의 세부적인 기후 정책 관여 활동 

간에 ‘외적’ 불일치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정책 관여 

강도  

23%   9%   12%   정책 관여 강도(0~100)는 기업의 정책 관여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12 를 상회하는 경우 적극적 관여를 

나타내며 25 를 상회하는 경우 매우 적극적인 혹은 

전략적인 관여 활동을 나타낸다. 

 

■  포스코는 기후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최상위 메시지를 통해 가장 적극적인 정책 관여 활동을 

보이면서도 세부적인 기후 법령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여 전반적으로 기후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임을 의미하는 ‘D’ 등급을 기록했다. 포스코의 관계 평점은 KOSA 나 대한상공회의소(KCCI)처럼 

매우 부정적인 산업 협회들과의 강한 결연 관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포스코의 최정우 

https://lobbymap.org/company/Posco-5145b6d6876189c01199c8a1ca293453/projectlink/Posco-In-Climate-Change
https://lobbymap.org/company/Hyundai-Steel-Co-7189f1a8931de0f8575437144e01a598/projectlink/Hyundai-Steel-Co-in-Climate-Change-5c450a0138cb0f49c312d8327ae60d5d
https://lobbymap.org/company/Hyundai-Steel-Co-7189f1a8931de0f8575437144e01a598/projectlink/Hyundai-Steel-Co-in-Climate-Change-5c450a0138cb0f49c312d8327ae60d5d
https://lobbymap.org/influencer/Korea-Iron-and-Steel-Association-3e9dcf167cbbbdf16532bcda60f8ea46/projectlink/Korea-Iron-and-Steel-Association-in-Climate-Change-64589f8a9baa5f4fabd489ab3fe14fa8
https://lobbymap.org/influencer/Korea-Iron-and-Steel-Association-3e9dcf167cbbbdf16532bcda60f8ea46/projectlink/Korea-Iron-and-Steel-Association-in-Climate-Change-64589f8a9baa5f4fabd489ab3fe14fa8
https://lobbymap.org/influencer/Korea-Iron-and-Steel-Association-3e9dcf167cbbbdf16532bcda60f8ea46/projectlink/Korea-Iron-and-Steel-Association-in-Climate-Change-64589f8a9baa5f4fabd489ab3fe14f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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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KOSA 회장을 맡고 있으며 이는 포스코가 KOSA 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KOSA 의 정책 

입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  국내에서 현대제철의 기후 정책 관여 활동 정도는 중간 수준이며 포스코나 KOSA 에 비해 다소 

긍정적인 직접적 관여 활동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D+’ 등급은 낮은 조직 평점으로부터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현대제철의 안동일 사장은 KOSA 비상근 부회장을 맡고 있다. 현대제철의 

이명구 전무는 기후변화 규제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국내 최대 산업 협회인 대한상공회의소(KCCI) 

산하 환경기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  KOSA 는 국내에서 매우 부정적인 기후 정책 관여 활동을 보이면서 ‘E+’ 등급을 기록했다. KOSA 의 

정책 관여 활동은 정부의 새로운 2030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K-ETS 계획기간, EU CBAM 등 

주요 정책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KOSA 는 MoTIE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와 ‘그린철강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다. 

■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2050 탄소중립 목표나 철강 분야 탈탄소화 같은 장기적인 정책 현안에는 

최상위 수준에서 KOSA 보다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K-ETS 나 EU CBAM 등의 

구체적인 단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관여 활동은 KOSA 와 보다 긴밀하게 일치한다. 이 때문에 

기후에 관한 최상위 수준에서의 긍정적인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한국 철강 기업들이 KOSA 를 가장 

부정적인 정책 입장을 표시하는 창구로 이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요 산업 

협회와 각 협회의 정책 입장이 별첨 A 에 요약되어 있다. 두 기업이 가입한 모든 산업 협회들의 

명단은 포스코(여기)와 현대제철(여기)의 온라인 프로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C. 한국 철강 분야의 정책 이슈별 입장 

2050 탄소중립 목표 및 그린뉴딜 

한국 철강 분야는 급박한 기후 행동의 필요성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린뉴딜 등과 같은 국가적 

정책을 최상위 수준에서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KOSA 는 기술적 과제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탄소중립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고 있으며 급박하고 과감한 행동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메시지는 KOSA 가 구체적인 단기 규제나 정책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인 것처럼 보인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247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247
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4239&bbs_cd_n=81&currentPage=1&search_key_n=&cate_n=&dept_v=&search_val_v=
https://lobbymap.org/company/Posco-5145b6d6876189c01199c8a1ca293453/projectlink/Posco-In-Climate-Change
https://lobbymap.org/company/Hyundai-Steel-Co-7189f1a8931de0f8575437144e01a598/projectlink/Hyundai-Steel-Co-in-Climate-Change-5c450a0138cb0f49c312d8327ae60d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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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2020 년 12 월에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개정안과 그린뉴딜을 지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자사 웹사이트에 게재된 

2021 년 9 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포스코는 2018 IPCC 특별보고서에서 권고한 1.5℃ 목표에 입각한 

배출량 감축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다.  

■  현대제철은 2021 년 6 월에 2021 통합보고서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일환으로 MoTIE 그린철강위원회에 동참했다고 발표했다.   

■  2021 년 2 월에 KOSA 회원사들은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와 넷제로 철강 산업전환에 대한 폭 넓은 지지를 표명했다.   

■  KOSA 는 ‘철강보’ 2021 년 11 월호에서 한국 철강 분야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적극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동시에 ‘어려운 과제’라고 논평했으며 IPCC 에서 요구하는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단기 행동을 지지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국의 2030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KOSA 는 2030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에 반대하는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장기적인 목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대체로 침묵하고 있다. 

KOSA 는 야심적인 단기 목표와 관련된 문제점으로 생산량 수준과 안정적 전력 공급을 지목했다.  

■  2021 년 10 월에 KOSA 의 기후환경안전실장은 정부의 야심적인 2030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개정안에 비협조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협회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그러한 규제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에너지 전환 역시 저해할 것으로 예상했다.  

■  2021 년 10 월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관한 탄소중립 정책 포럼에서 KOSA 는 온실가스를 2018 년 

수준에서 40% 감축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철강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발언했으며 생산량 저하는 조선 및 자동차 산업의 연쇄적인 고용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KOSA 는 ‘철강보’ 2021 년 11 월호에서 단기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철강 분야 탈탄소화의 

타당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https://influencemap.org/evidence/Consistent-with-IPCC-need-for-drastic-action-46e5f61a27ce3d5c254e7b09a0adf0a1
https://www.ipcc.ch/sr15/
https://influencemap.org/evidence/fc82aad5b6d1ddfaa1c378810a1208f6
https://influencemap.org/evidence/dd9dc61c28c0f1f7accfaa59ba04b271
https://influencemap.org/evidence/a07b2bf27f3f2ef1cc78b148a31a66e7
https://influencemap.org/evidence/8d134d4c1a1e2c27f11f5da2ab6b8e6f
https://influencemap.org/evidence/6566e1dee8a87845a691b7851f23907d
https://influencemap.org/evidence/ac1c8b89652b25dda720a071adcb1a56
https://influencemap.org/evidence/d452b04f239f4c963c15dd0664e4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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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배출권거래제(K-ETS) 

InfluenceMap 분석에 따르면 포스코와 KOSA 는 K-ETS 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목표와 

실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개혁에 대부분의 활동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 철강 업계는 최근 몇 

년간 K-ETS 에 대한 일치된 메시지를 천명하고 있으며 K-ETS 가 한국 철강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부각하면서 철강 분야에 대한 무상할당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철강 분야는 국내 배출량을 

국외 감축 실적으로 상쇄하고 배출량 산정 시에 간접 배출을 제외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배출권 산정 시스템상의 다양한 개혁을 옹호하고 있다. 2022 년 2 월에 한국 정부는 

기업의 국내 배출권 산정 시에 국외 사업장에서의 감축 실적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  포스코경영원구원 상무는 2021 년 6 월에 ‘뉴시스 기후 위기 포럼’에서 실효성을 입증하는 증거의 

부재와 경쟁력에 대한 우려를 들어 K-ETS 에 제품 벤치마크를 도입하는 방안을 지지하지 않았다.   

■  2021 년 CDP 기후변화 답변서에서 포스코는 철강처럼 ‘무역에 노출된 분야’가 해외 철강 기업들과의 

국제 경쟁에서 드러내는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철강 분야에 대한 보조금과 

추가적인 무상할당을 요구했다.  

■  2020 년 6 월에 KOSA 를 비롯한 한국의 11 개 산업 협회는 제 3 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발표를 앞두고 K-ETS 에 관한 공동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제안서는 ‘배출권 구매 

비용 부담’으로 인해 국내 ‘주요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면서 탄소 가격을 낮추기 

위해 추가적인 배출권을 시장에 할당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 제안서는 유상할당이 ‘경제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국내 제조업 부문에 대한 무상할당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  KOSA 는 ‘철강보’ 2021 년 11 월호에서 배출량 감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K-ETS 에서 철강 산업의 

간접 배출을 제외하는 방안을 옹호했다. 또한, 협회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할당량을 늘리는 방안도 옹호했다.  

■  포스코는 2021 년 4 월에 자사 뉴스룸에 게재된 보도자료를 통해 K-ETS 에 상쇄배출권을 포함하는 

방안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였다.  

한국 탄소세 및 EU 탄소국경조정제(EU CBAM) 

한국 철강 분야는 국내외 탄소 과세 제도에 광범위하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탄소 가격제 

정책이 성장과 무역에 미치는 위험성을 부각하는 일치된 메시지를 채택하고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이중 과세/규제’ 우려를 제기하면서 한국 탄소세와 EU CBAM 에 반대하고 있다.  

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bbs_seq_n=165237
https://influencemap.org/evidence/f2609aa11c0c6332be29b1a2b217b8f9
https://influencemap.org/evidence/d9b5dab773ee9412a4023eca4f248a9a
https://influencemap.org/evidence/e02e4d49f3b33dc39f4e52b814177f59
https://influencemap.org/evidence/622fae6d8c9e1c182eeba28f218e241a
https://influencemap.org/evidence/438a1c6bfc74aa9e41c7f76fb565c1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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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는 2021 년 CDP 공개 자료에서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이중 규제 부담을 들어 한국의 

탄소세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포스코는 EU CBAM 도입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의 

수석연구원은 한국 국회가 2021 년 12 월에 개최한 국회 철강 포럼에서 EU CBAM 이 ‘기후 문제와 

경제 성장을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EU CBAM 을 지지하지 않았다.  

■  현대제철은 2021 년 7 월에 MoTIE 차관을 만나 철강 기업에 대한 ‘이중 과세’ 우려를 제기하면서 

정부가 EU CBAM 적용 대상에서 한국 철강 기업이 제외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직접적으로 요청했다.  

■  KOSA 는 ‘철강보’ 2021 년 11 월호에서 EU CBAM 에 반대하면서 규제로 인해 한국 철강 산업에 

경제적,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무역 분쟁을 야기하며 ‘한국 철강 무역 환경에 부정적 파급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에너지 믹스   

한국 철강 산업은 녹색 수소 생산 확대를 긍정적으로 옹호해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포스코는 KOSA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국의 발전 믹스와 관련된 철강 업계의 세부적인 관여 활동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포스코는 에너지 믹스의 LNG 비중을 중심으로 IPCC 지침에 반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보인다. 2018 IPCC 특별보고서는 1.5°C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탈탄소화 경로의 경우 화석 가스에 

의한 1 차 에너지 비중을 CCS 기술 구현 정도에 따라 13%~62% 줄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포스코의 2020 기후행동보고서는 회사가 에너지 믹스에서 녹색 수소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지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  2021 년 10 월에 현대제철은 수소 기반 기술을 통해 ‘수소 경제’를 확대한다는 구상을 지지했다. 다만, 

회사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의 탈탄소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2022 년 1 월에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장기적인 전환을 지지한다고 말했으나 그와 

동시에 CCS 나 메탄 감축에 대한 언급 없이 LNG 탐사생산(E&P)과 기반시설 확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다.  

  

https://influencemap.org/evidence/3db7a864123a5c197603f35b13613a64
https://influencemap.org/evidence/25bb2c9b459c0b62f37c55ec9c68ad50
https://influencemap.org/evidence/5d90270f702d56b490324c7941366139
https://influencemap.org/evidence/57465e5ab1b391471da813b2d33ff600
https://www.ipcc.ch/sr15/
https://influencemap.org/evidence/ed9d204699396c9558997dc5783ede0f
https://influencemap.org/evidence/ed9d204699396c9558997dc5783ede0f
https://influencemap.org/evidence/ed9d204699396c9558997dc5783ede0f
https://influencemap.org/evidence/e6aff719e277df6d00dc0377b1993d00
https://influencemap.org/evidence/8058e013dbd8a5cae0385f526d509b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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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화 기술 및 수소 환원 제철   

포스코와 현대제철 모두 2050 년까지 철강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업계는 

기술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투자와 금융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 철강 분야가 여타 

기후 규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러한 투자 기반 정책을 옹호하는 상황임을 시사하는 증거가 존재한다.  

■  2021 년 2 월에 환경부가 주관한 환경 정책 포럼에 참석한 포스코는 탈탄소화 목표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녹색 수소와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뒷받침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투자를 직접적으로 옹호했다.   

■  2022 년 3 월에 현대제철은 용광로에서 전기로로의 전환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초기 전환 

단계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정부 정책을 요구했다.   

■  현대제철은 2021 년 12 월에 MoSIT 이 주관한 협의회에 참석하여 ‘상용화 전 단계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과 철강 산업 탄소 포집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  KOSA 는 ‘철강보’ 2021 년 11 월호에서 ‘경제적인 가격으로 녹색 전력과 녹색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정부 차원에서의 녹색 기반시설’이 철강 분야의 탄소중립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논평했다.  

 

  

https://influencemap.org/evidence/cf288f5e1df834eabcc8e289ce92b8a5
https://influencemap.org/evidence/a68b3d81e5dffe0f71f7bf6ad54efc71
https://influencemap.org/evidence/1d0ca71d13ca7b4a4b8803ceedf2a0f9
https://influencemap.org/evidence/871c5960fcadce80851a40ad2f982c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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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A: 산업 협회 
아래 별첨 표에는 일본제철, JFE 스틸, 포스코, 현대제철이 가입한 주요 산업 협회 현황과 최근의 기후 정책 

관여 활동이 예시되어 있다. 모든 산업 협회의 세부적인 프로파일은 하이퍼링크를 통해 접속이 가능한 각 

업체의 온라인 프로파일에서 ‘관계 평점 세부 내역’ 탭을 선택하면 검색할 수 있다. 

일본제철, JFE 스틸, 포스코, 현대제철이 가입한 주요 산업 협회의 정책 관여 활동 

산업 협회  총 평가 

지수  

최근의 기후 정책 관여 활동 예  

일본  

일본철강협회 

(JISF)  

E+  일본제철의 하시모토 에이지 사장은 JISF 의 회장을 겸하고 있다.  

JFE 스틸의 사장 겸 대표이사인 가토 요시사는 JISF 의 부회장 겸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 2022 년 2 월: 하시모토 에이지는 METI 회의에서 ‘탄소세 등 추가적인 탄소 

가격제로 인한 부담이 기술 개발과 자본적 투자에 필요한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감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2021 년 10 월: 지구온난화 대응 계획안에 관한 JISF 입장문은 2030 년까지 

배출량을 46% 감축하는 ‘극도로 야심적인’ 중기 목표의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며 수정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시행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목표를 ‘하향’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21 년 10 월: JISF 와 JFE 스틸은 IPCC 가 제시한 과학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이며 2021 년 8 월에 열린 METI-MoE 지구온난화 대응에 

관한 합동회합에서 파리협정에 근거한 성장전략으로서의 장기전략이 ‘과학적 

근거가 IPCC 보고서에 상응한다는 인상을 준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마찬가지로, JISF 도 2021 년 10 월에 JISF 웹사이트에 게재된 논평을 통해 

‘일본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전략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 2021 년 3 월: 2020 년 12 월에 열린 METI 기본정책 분과회에서 하시모토 

에이지는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화력 발전이 ‘상호 보완’하는 ‘최적의 해법’을 

요구했으며 마찬가지로 2021 년 3 월에는 ‘특정한 화석연료 에너지의 이용 역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게이단렌)  

D  일본제철의 하시모토 에이지 회장이 게이단렌 부회장을 맡고 있다.  

JFE 스틸 국제환경 최고전문감독관이 게이단렌 국제환경전략워킹그룹 위원장을 맡고 

있다.  

● 2022 년 3 월: 게이단렌의 전략기반시설 해외확장계획에서 일본 정부가 고효율 

석탄, 석탄·LNG-암모니아 혼소 발전 등 일본의 ‘에너지 전환 기술’ 수출 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국가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 2021 년 10 월: 제 6 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게이단렌의 대외 논평은 

계획에 제안된 LNG 중심의 급격한 화석연료 감축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외견상으로는 지지하면서도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인한 

무거운 경제적 부담과 기술적 난관을 강조했다.  

https://lobbymap.org/company/Nippon-Steel-Sumitomo-Metal/projectlink/Nippon-Steel-Sumitomo-Metal-In-Climate-Change
https://lobbymap.org/company/JFE-Holdings/projectlink/JFE-Holdings-In-Climate-Change
https://lobbymap.org/company/JFE-Holdings/projectlink/JFE-Holdings-In-Climate-Change
https://lobbymap.org/company/Posco-5145b6d6876189c01199c8a1ca293453/projectlink/Posco-In-Climate-Change
https://lobbymap.org/company/Posco-5145b6d6876189c01199c8a1ca293453/projectlink/Posco-In-Climate-Change
https://lobbymap.org/company/Hyundai-Steel-Co-7189f1a8931de0f8575437144e01a598
https://lobbymap.org/influencer/Japan-Iron-and-Steel-Federation-b82bac40df96d7354a13cdf3c60ab1ae/projectlink/Japan-Iron-and-Steel-Federation-in-Climate-Change-c3423ee62eed3132814bc0ca1c5d699d
https://lobbymap.org/influencer/Japan-Iron-and-Steel-Federation-b82bac40df96d7354a13cdf3c60ab1ae/projectlink/Japan-Iron-and-Steel-Federation-in-Climate-Change-c3423ee62eed3132814bc0ca1c5d699d
https://lobbymap.org/influencer/Japan-Iron-and-Steel-Federation-b82bac40df96d7354a13cdf3c60ab1ae/projectlink/Japan-Iron-and-Steel-Federation-in-Climate-Change-c3423ee62eed3132814bc0ca1c5d699d
https://influencemap.org/evidence/a765a663f91b0a2e5595219f41974cb6
https://influencemap.org/evidence/dd966254f0e393259f9509ed6ce6fa72
https://lobbymap.org/evidence/5f65ead142a6312eefd9c9820ec8285d
https://influencemap.org/evidence/965746b639cd590078b1b97245434a6c
https://influencemap.org/evidence/a945b6201b3b5d5939242cda1204e1b9
https://influencemap.org/evidence/64506d2061edec5ec5a35906ff4ae408
https://lobbymap.org/influencer/Japan-Business-Federation-Keidanren/projectlink/Japan-Business-Federation-Keidanren-In-Climate-Change
https://lobbymap.org/influencer/Japan-Business-Federation-Keidanren/projectlink/Japan-Business-Federation-Keidanren-In-Climate-Change
https://lobbymap.org/influencer/Japan-Business-Federation-Keidanren/projectlink/Japan-Business-Federation-Keidanren-In-Climate-Change
https://lobbymap.org/influencer/Japan-Business-Federation-Keidanren/projectlink/Japan-Business-Federation-Keidanren-In-Climate-Change
https://influencemap.org/evidence/675380fe678a9c2a167bf11779d46d54
https://influencemap.org/evidence/3ecb47e897bcd2f3dec8c13b655b94ec
https://influencemap.org/evidence/068882e08aa8bc2055cbd783c71cba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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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년 4 월: 게이단렌은 탄소 가격제에 관한 METI 연구 그룹에서 탄소세와 

ETS 에 반대하면서 그 대신에 자율적 신용 시장을 옹호했다.  

● 2021 년 1 월: 게이단렌은 MoE 지구환경분과회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법적인 목표’가 아닌 ‘기본 원칙’으로 제시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일본 상공회의소 

(JCCI)  

E  일본제철의 미무라 아키오 명예회장이 JCCI 의 회장을 맡고 있다.  

● 2021 년 2 월: JCCI 는 METI 위원회 회의에서 탄소세 도입에 반대했다.  

● 2021 년 2 월: JCCI 는 METI 기본정책 분과회에서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조정할 것을 제안했으며 안정적인 저비용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CCUS 를 기반으로 원자력, LNG, 석탄을 조합한 발전 방식을 옹호했다.  

● 2020 년 3 월: JCCI 는 베트남 정부를 상대로 수입 터미널, 저장 시설, 

파이프라인을 포함하는 자국 내 LNG 기반시설의 건립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 

한국철강협회 

(KOSA)  

E+  포스코의 최정우 회장이 KOSA 의 회장을 맡고 있다.  

현대제철의 안동일 사장이 KOSA 의 비상근 부회장을 맡고 있다.  

● 2021 년 12 월: KOSA 는 협회 월 회보를 통해 EU CBAM 에 반대하면서 이 

규제가 전 세계 철강 수출 기업에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2021 년 11 월: KOSA 는 협회 월 회보를 통해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철강 

분야에 무상할당을 추가하는 개혁안을 제안하면서 K-ETS 의 목표를 하향하는 

조치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였다.  

● 2021 년 11 월: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은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을 통한 

철강 산업 탈탄소화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또한, 그는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기금 조성과 철강 분야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 집약도가 낮은 

신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도 옹호했다.  

● 2021 년 10 월: 연합뉴스는 KOSA 의 기후환경안전실장이 목표 달성이 어렵고 

규제가 에너지 전환을 저해할 것이라는 이유로 2030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상향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 2021 년 10 월: 조선일보는 철강 산업 생산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는 목표에 반대한 KOSA 의 입장문을 

보도했다.  

https://influencemap.org/evidence/5416e1a8452cb27b0c5829c2fd1b3b50
https://influencemap.org/evidence/0d5cbdfde20b5aca5e452df557fe7abc
https://lobbymap.org/influencer/The-Japanese-Chamber-of-Commerce-Industry-9441a6f43ae8acb0df9f0bee6d5cc7c7/projectlink/The-Japanese-Chamber-of-Commerce-Industry-in-Climate-Change-9af993f7d202ae8ab7d5d812eae4dd8e
https://lobbymap.org/influencer/The-Japanese-Chamber-of-Commerce-Industry-9441a6f43ae8acb0df9f0bee6d5cc7c7/projectlink/The-Japanese-Chamber-of-Commerce-Industry-in-Climate-Change-9af993f7d202ae8ab7d5d812eae4dd8e
https://lobbymap.org/influencer/The-Japanese-Chamber-of-Commerce-Industry-9441a6f43ae8acb0df9f0bee6d5cc7c7/projectlink/The-Japanese-Chamber-of-Commerce-Industry-in-Climate-Change-9af993f7d202ae8ab7d5d812eae4dd8e
https://influencemap.org/evidence/52052c0d6df356b60819293b7e08f64c
https://influencemap.org/evidence/25bf14c1e9f775cce6d536f362922346
https://influencemap.org/evidence/bd622c7e69a69f6cc8347cd79d847012
https://lobbymap.org/influencer/Korea-Iron-and-Steel-Association-3e9dcf167cbbbdf16532bcda60f8ea46/projectlink/Korea-Iron-and-Steel-Association-in-Climate-Change-64589f8a9baa5f4fabd489ab3fe14fa8
https://lobbymap.org/influencer/Korea-Iron-and-Steel-Association-3e9dcf167cbbbdf16532bcda60f8ea46/projectlink/Korea-Iron-and-Steel-Association-in-Climate-Change-64589f8a9baa5f4fabd489ab3fe14fa8
https://lobbymap.org/influencer/Korea-Iron-and-Steel-Association-3e9dcf167cbbbdf16532bcda60f8ea46/projectlink/Korea-Iron-and-Steel-Association-in-Climate-Change-64589f8a9baa5f4fabd489ab3fe14fa8
https://influencemap.org/evidence/57465e5ab1b391471da813b2d33ff600
https://influencemap.org/evidence/622fae6d8c9e1c182eeba28f218e241a
https://influencemap.org/evidence/3f6c4077c772557a373ff85460d192a5
https://influencemap.org/evidence/3f6c4077c772557a373ff85460d192a5
https://influencemap.org/evidence/6566e1dee8a87845a691b7851f23907d
https://influencemap.org/evidence/ac1c8b89652b25dda720a071adcb1a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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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KCCI)  

E+  현대제철의 이명구 전무가 KCCI 산하 환경기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포스코는 KCCI 의 탄소중립 연구조합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 2021 년 11 월: 최태원 KCCI 회장은 제 2 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에서의 발언을 통해 2030 NDC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으로 

인해 ‘가중되는 막대한 부담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정부가 기후 정책에 있어서 

‘규제 중심적 시각’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21 년 10 월: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하는 경제 5 단체는 제조업의 ‘생존’을 

우려하면서 2030 년까지 배출량 감축목표를 40%로 상향한 개정된 NDC 를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 2021 년 8 월: 연합뉴스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하는 경제 5 단체가 

2030 년까지 배출량 감축목표를 35%로 상향한 개정된 NDC 가 국내 기업들의 

‘산업경쟁력과 수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는 논평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 2021 년 8 월: 조선일보는 경제 5 단체 대표가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을 만난 자리에서 2030 년 배출량 감축목표 상향 조치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상향된 목표가 원자재 가격과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2021 년 7 월: 대한상공회의소는 매일경제에 실린 EU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에 관한 오피니언 기고문에서 한국 정부가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에 

동참’하면서도 ‘산업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제 산업 협회 

세계철강협회 

(Worldsteel)  

C  포스코의 최정우 회장이 회장단에 소속되어 있다.  

일본제철의 하시모토 에이지 사장이 집행위원을 맡고 있다.  

JFE 스틸의 기타노 요시히사 사장 겸 CEO 가 집행위원을 맡고 있다.  

현대제철은 세계철강협회 정회원사다.  

● 2021 년 9 월: InfluenceMap 이 2021 년 9 월에 접속한 협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세계철강협회는 차량 누진 연비 기준을 지지하고 있었다.  

● 2021 년 5 월: 세계철강협회는 기후변화 백서를 통해 각국 정부가 ‘사전예방적 

노력에 보상을 제공하는 정책을 보장’하는 ‘지원적이고 구현적인 체계’를 수립할 

것을 옹호하면서도 그러한 체계가 기술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1 년 5 월: 세계철강협회는 2021 년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각국 정부가 

제철 공정에서 석탄을 대체하는 기술로서 수소와 전기분해 등의 혁신 기술을 

지원할 것을 옹호하면서도 기술 중립적인 정책을 선호했다. 이 입장문은 철강 

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수소 생산 과정에서의 화석연료 사용은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다.  

미국석유협회 

(API)  

F  포스코와 JFE 스틸은 API 의 정회원사다.  

● 2022 년 3 월: API 의 CEO 인 마이크 솜너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에너지부장관을 상대로 규제 장벽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으며 ‘현재와 미래에’ 

미국의 석유 및 가스 생산을 확대하는 조치를 지지했다.  

https://influencemap.org/influencer/Korea-Chamber-of-Commerce-and-Industry-KCCI-172462ede3f0d1d6a46d9dcac634c456
https://influencemap.org/evidence/cf6b67cee2aa88dda9f9cbaac7e0c6f8
https://influencemap.org/evidence/ffd1415aa5a6fe5e1f2eb0147786247f
https://influencemap.org/evidence/603142658721790e67118dca1367657d
https://content.influencemap.org/evidence/1e4eb1be377da1a8e125504a721f1c82
https://content.influencemap.org/evidence/1e4eb1be377da1a8e125504a721f1c82
https://influencemap.org/evidence/980bf52428f5438db8f5073542424e62
https://influencemap.org/evidence/980bf52428f5438db8f5073542424e62
https://influencemap.org/influencer/World-Steel-Association-071ffc33014949368137c8cc839af67a
https://influencemap.org/evidence/1daae2e2ddae820ec1a4d4ff4a90e726
https://influencemap.org/evidence/eec4de0535bd99074a4c5507999fe4f7
https://influencemap.org/evidence/eec4de0535bd99074a4c5507999fe4f7
https://influencemap.org/influencer/American-Petroleum-Institute-API/projectlink/American-Petroleum-Institute-API-In-Climate-Change
https://influencemap.org/influencer/American-Petroleum-Institute-API/projectlink/American-Petroleum-Institute-API-In-Climate-Change
https://influencemap.org/influencer/American-Petroleum-Institute-API/projectlink/American-Petroleum-Institute-API-In-Climate-Change
https://influencemap.org/influencer/American-Petroleum-Institute-API/projectlink/American-Petroleum-Institute-API-In-Climate-Change
https://influencemap.org/evidence/98c5e06f47095f660ea2c478224ef0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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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년 3 월: API 의 CEO 인 마이크 솜너스는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연방 수역과 연방 토지에 대한 임대 금지 규정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 2022 년 2 월: API 는 신설된 메탄 규정을 기존 발생원에 적용하는 조치와 

EPA 가 주 차원에서 보다 야심적인 메탄 배출량 감축 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하여 애초의 취지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EPA 의 

메탄 규제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 2021 년 9 월: 2021 년 9 월에 API 는 다른 석유 및 가스 산업 협회들과 

공조하여 미 의회 조정 절차의 일부로서 석유 및 가스 사업장에 대한 메탄 

배출세를 도입하는 메탄배출감축법(2021)에 반대하는 공동서한을 

환경공공사업위원회 앞으로 발송했다.  

 

https://influencemap.org/evidence/6a46beebebde1bcc1677c639740e1804
https://influencemap.org/evidence/d12c2999e649ce50286d1b8da7bd3311
https://influencemap.org/evidence/b18c0bd66ed515640e0032bcdc76f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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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B: 평점 부여 방법론  
■  본 별첨에 수록된 InfluenceMap 의 평점 부여 원칙과 방식에 관한 정보에 관한 세부적인 개요는 

InfluenceMap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InfluenceMap 은 광고, 소셜 미디어, PR 업무, 감독기관 및 선출직 공직자와의 직접 접촉과 같은 

광범위한 기업 활동을 관여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UN 의 기업의 책임 있는 기후 정책 관여 활동을 

위한 지침(2013)을 참조하여 ‘정책 관여 활동’을 정의한다.  

■  InfluenceMap 의 시스템은 위임 기구가 제안한 기존의, 현재 변화 중인, 그리고 미래에 예상되는 

기후 관련 정책 조치들을 고려한다. 여기에서 ‘위임 기구’는 관련 지역 내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책임지거나 지원하는 각급 정부 기구 혹은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한 기구로 정의된다. 또한, InfluenceMap 의 시스템은 이러한 정책(예: 다양한 저탄소 

기술의 역할)에 관련된 광범한 대국민 내러티브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수준의 기업 커뮤니케이션도 

수집한다. 

■  신뢰할 수 있으며 대표성을 갖는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일반에 공개된 데이터 출처를 이용하여 각 

기업의 기후 관련 정책 관여 활동을 평가한다. 이러한 데이터 출처에는 기업의 웹사이트 공개 자료와 

소셜 미디어 채널, 최고경영진 발표문, 재무 공시와 투자자 정보, 감독기관 협의사항, 신뢰할 수 있는 

언론 보도 등이 포함된다. 

■  이러한 리서치 프로세스를 통해 기업의 기후 관련 정책 관여에 관련된 수백 건의 증거 항목을 수집할 

수 있다. 기업의 기후 정책 관여 활동이 파리협정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평가할 

목적으로 파리협정을 준수하는 정부 정책 및 과학에 근거한 정책 벤치마크(1.5°C 를 기준으로 배출량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IPCC 분석에 근거하여 설정)를 적용하여 이러한 증거를 분석한다. 

■  또한, InfluenceMap 의 시스템은 산업 협회를 통한 기업의 ‘간접적’ 기후 정책 관여 활동을 고려한다. 

InfluenceMap 데이터베이스에는 150 곳 이상의 전 세계 주요 산업 협회를 대상으로 기후 정책 관여 

활동을 유사하게 평가한 평점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기업과 산업 협회 간의 관계를 추적함으로써 

산업 협회를 통한 기업의 ‘간접적’ 기후 정책 관여 활동을 총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  InfluenceMap 자체 플랫폼을 이용하여 각 기업의 총체적인 (직간접적) 기후 정책 관여 활동이 

반영된 지표(metrics)를 시간 등의 가중치(예: 최종 평점에서 최신 증거에 높은 가중치가 부여됨)를 

적용하여 생성할 수 있다. InfluenceMap 의 시스템은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다. 결과는 분석에 적용된 1 차적 증거와 더불어 일반에 공개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https://lobbymap.org/page/About-our-Scores
https://www.unglobalcompact.org/library/501
https://www.unglobalcompact.org/library/501
https://www.ipcc.ch/sr15/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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